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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 오후, 중학교 동창생들과 만나 안산 자락길

을 걸었다. 10 명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었다. 앞서

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 얘기 저 얘기 나눴다. 주말이라 

그런지 꽤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. 왜 토요일에 

만나기로 했냐고 물으니 아직도 일하는 친구들이 있

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려면 토요일이 좋다고 했다.

오늘 모인 10 명 중에 5 명은 완전히 은퇴했고, 5 명

은 아직 일하고 있다.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친

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건물 관리인으로, 대기업에

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친구는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

에서 경리와 기타 업무를, 그리고 대기업에서 퇴직한 

후 자기 사업을 해온 친구는 최근에 아들에게 일을 가

르치기 시작했다.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계획이

다. 개인사업을 하다가 십여 년 전에 은퇴한 친구는 

10여 년을 쉬다가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방문객들 

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. 하루에 3시간씩 닷새 일하

고 한 달에 70여만 원을 받는다. 경쟁이 심한데 자기

가 뽑혔다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다. 다른 5 

명도 온전히 놀고먹는 것은 아니었다. 손주들을 돌보

면서 텃밭을 가꾸며 소일하고 있었다. 그러나 이 친구

들도 일자리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고 했다.

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5~79세에 해당하는 사

람들 가운데 장래에 일하길 원하는 남성은 전체의 

77.4%, 여성은 59.6%로 나타났다. 나이 들어서도 일

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‘놀면 뭐하냐. 일해서 

한푼이라도 벌어야 한다’는 한국인의 정서를 잘 나

타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. 미국 사람들의 경

우는 은퇴 후에는 자기 소득에 맞춰 살면서 인생을 

즐기려 한다면 한국인들은 일하면서 즐기려는 경향

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.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

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‘가정의 생계 부

양은 남성 몫’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고, 60대 이상 

남성들은 소득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은퇴 후에도 일

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을 지니고 있다는 반증

이 아닌가 싶다. 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‘노인실태

조사 보고서’에 의하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노

인 남성의 24%는‘경비·수위·청소’업무에 종사했

다. 경비원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나은 편에 속한

다. 택배를 포함한‘운송·건설 관련’일을 하는 경우

가 28.3%, 폐휴지 줍기를 포함한‘공공환경 관련’업

무를 하는 남성들도 8.9%로 나타났다. 

며칠 전에 어릴 적 동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했다. 친

구는 두 달 전까지 인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

가 끝나자마자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다며 시간 있을 

때 꼭 들리라고 했다. 친구는 아들 명의로 된 13평 아

파트에 살고 있으며, 영세민으로 등록을 했더니 정부

에서 한 달에 58만 원을 준다며 여기에 30만 원 정도

를 보태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. 하루를 어떻게 소일

하는가 물으니 아침에 일어나 간단하게 식사하고 산

책을 한 후에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다가 점심시간

에 맞춰 복지관에 가면 도시락을 하나씩 준다고 했다. 

그 도시락을 받아 산으로 올라가 좀 걷다가 도시락을 

까먹고 집에 와서 쉬다가 저녁을 해먹고 잠자리에 든

다고 했다. 자기가 일하던 회사가 지금도 충청도 어느 

도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일하러 갈까 말까 고민 

중이라고 했다. 회사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나이가 있

다 보니 이제는 노동일이 힘에 부친다는 것이었다. 평

생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친구는 퇴직 후 식당을 운

영하다가 5~6년 전에 문을 닫고 노동일을 시작했다.

통계청에 따르면 재취업 남성 노인의 절반 이상

(56.5%)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친

구도“자식들은 형편이 어려워 용돈을 주지 못하고 최

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한 상황”이라며“모아둔 돈이 

없으니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해야 한다”

고 했다. 이 친구처럼 노인들은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

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.

노인들은 대부분 원래 직업보다 눈높이를 낮춰 재취

업한다. 교직에서 정년퇴직하고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

고 있는 친구는 다달이 연금은 연금대로 받으면서 따

로“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아내에게 갖다 줄 수 있어 

좋다”고 했다. 친구는“평생 교단에서 일했지만 이제 

다 내려놨다”며“자식들에게 나이들어서도 일하는 

아빠를 보여주는 일이 자랑스럽지 않냐”고도 했다.

친구들과 3시간 정도 걸은 후에 저녁 먹기로 약속한 

식당으로 향했다. 식당으로 직접 와서 기다리고 있던 

친구들과 만나 한바탕 떠들썩하게 인사를 나누고 어

느새 우리들은 고달픈 삶으로부터 벗어나 어릴 적 중

학교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.


